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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 확장현실(XR) 부품-세트-서비스업계 간 전방위 협력체계 구축

- 확장현실(XR)산업 수출·투자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 16.(금) 서울 확장현실(XR) 실증센터에서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하였다. 

  *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

  확장현실(XR)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39.7%(’21 : 189억 달러 → ’26 : 1,007억 달러)로 

전망(출처: Artillery, ’22. 12.)되는 유망시장으로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텔레비전(TV) 시장의 정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산업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확장현실(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은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결성하였다. 앞으로, 참여기업들은 

확장현실(XR) 기술 이행안(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현실(XR)산업의 주요 현안과 수출·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되어 해외시장 개척,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출범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통해 패널, 센서, 광학 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세계 확장현실(XR)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확장현실(XR) 기기와 관련 

핵심 부품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조성경 (044-203-4255)

디스플레이가전팀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4257)

  

   



참고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및 업계 간담회 계획(안)

□ 행사 개요

ㅇ (목적) 차세대 전자산업인 XR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을 통해 XR 산업 육성 본격 추진

* XR은 디스플레이, 광학 등 후방산업과 서비스, 콘텐츠 등 전방산업까지 협력생태계가
중요한 분야로 산업구심점 역할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ㅇ (일시/장소) `23.6.16(금) 10:30 / 서울 XR 실증센터 

ㅇ (참석자) 산업부, XR기기·부품·서비스업계, 유관기관 등 14명

‣(정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디스플레이가전팀장

 ‣(기업) (세트) 삼성전자, LG전자, 피앤씨솔루션, (부품)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이노텍, 레티널, (서비스) 버넥트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주요 내용  

ㅇ (출범식)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 기념촬영 및 실증센터 참관

ㅇ (간담회) 산업․수출 발전방향 제언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출범식)

10:30∼10:32 2‘ ㅇ 개회 선언 사회자

10:32∼10:37 5‘ ㅇ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0:37∼10:42 5‘ ㅇ XR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  KEA XR센터장

10:42∼10:44 2’ ㅇ 기념촬영

10:44~10:57 13‘ ㅇ 실증센터 시찰 全 참석자

10:57~11:00 3‘ 자리 이동

2부

(간담회)
11:00~12:00 60‘ ㅇ XR 산업/수출 간담회 全 참석자


